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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미 대선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 시각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공식적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

다. 중국 언론 및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관계는 여전히 갈등

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한 바 있다. 다만 협력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

면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일본의 주요 언론은 바이든 정권에서도 대중경쟁 구도는 지속될 것이나, 국제협

조를 중시하는 면에서 트럼프 정권과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을 중시하는 바 주일미군경비협상에서 압박보다는 협

상을 통한 타결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러시아는 정부차원에서 미국 대선결과에 대한 공식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다만, 의회에서는 바이든의 당선이 양국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양국의 갈등관계는 ‘해저가스관 건설 재개’, ‘전략무기감축협

정 연장’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미국과의 FTA 협상 지연과 브렉시트 협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제

기되고 있다. 또 존슨 총리와 친 트럼프 성향과 바이든 당선자의 친EU 경향으로 인

해 미·영 간 동맹 약화설이 있었으나 존슨 총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미국과의 갈등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환경･기후 정

책에 관한 협력과 유럽-미국 간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이란 핵 협상에 대한 

진척 지연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독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양국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대한 낙관

적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발트해 해저가스관 완공 및 독일 IT기업의 중국기업과의 

협력, 주독미군 철수 등에 있어서 미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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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지난 몇 달간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제 46

대 미국 대통령 선거는 마침내 조 바이든(Joe Biden) 

민주당 후보의 당선으로 마무리 되었다. 바이든 당선

자는 11월 7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 주 개표에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현 대통령에 승리하

면서 다른 경합주 결과에 상관없이 당선에 필요한 선

거인단 270명 이상을 확보하여 승리를 확정지었다. 

이후 12월 14일 치러질 선거인단 투표에 이어 2021

년 1월 6일 제117대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당선인이 확정･추인되면, 1월 20일 마침내 바이든 

당선자가 제46대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는 대신 

지난 11월 5일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선거가 

조작되고 있으며, 합법적인 투표만 계산하면 본인이 

승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연방대법원에서 최

종 판단을 받아야할 것을 언급하면서 선거 결과에 대

한 불복의사를 표명하였다.1) 공화당 및 트럼프 캠프와 

지지자 측도 일부 주에서 재검표를 주장하거나 부정선

거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부 

소송은 이미 기각되었으며 재검표나 소송이 진행될 경

우에도 시간이 더 걸리기는 하겠지만, 최종 결과를 바

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지난 11월 4일 바이든 당선자는 이미 정권 인수위

원회(BIDEN-HARRIS TRANSITION) 홈페이지를 

1) 백악관 웹사이트,「Remarks by President Trump on the Election」(최

종검색일: 2020.11.8.), <https://www.whitehouse.gov / briefings-

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election/>

2) 다만, 12월 14일 선거인단 투표 전에 재검표나 소송결과가 마무리되지 못하

여 선거인단 투표에서 바이든 당선자가 선거인단 과반을 얻지 못한다면, 하

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될 가능성도 있음

개설했으며, 그 첫 화면에는 “미국 국민이 누가 미국

의 차기 대통령이 될 것인지를 결정했다”고 적혀 있

다.3) 전 세계 국가들도 이제 미국의 신 행정부를 맞이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를 

맞이하는 주요국들의 시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 중국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해 공식

적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 않다. 중국 언론 및 전문가

들은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중 관계는 여전

히 갈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다만 협력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으면서, 고위급 대

화의 재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구체적인 미 대선에 

대한 중국의 시각은 다음과 같다. 

지난 11월 4일 미 대선 결과 발표를 앞둔 시점에서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상하이 수입박람회 개막 

연설을 통해 “경제 세계화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여,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국제질서와 국제규범을 파괴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되며, 건설적인 자세로 글

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촉구한바 있

으며, 이러한 발언은 차기 미 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메시지로 해석되기도 한다.4) 

한편 11월 5일 러위청(乐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

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 대선이 순조롭게 진행되

어, 차기 미국 정부와 중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 

3) 바이든 인수위원회 웹사이트(최종 검색일: 2020.11.8.), 

<https://buildbackbetter.com/>

4) “习近平在第三届中国国际进口博览会开幕式上的主旨演讲“(최종 검색일: 

2020.11.8.), <https://www.ciie.org/zbh/cn/19news/leader/xnews

/20201105/23804.html>.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한 주요국의 시각

김 도 희 _ 정치행정조사실 /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02-6788-4556 / doheekim@nars.go.kr

김 예 경 _ 정치행정조사실 /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02-6788-4551 / ykimkim@nars.go.kr

박 명 희 _ 정치행정조사실 /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02-6788-4554 / mheepark18@nars.go.kr

김 종 갑 _ 정치행정조사실 / 정치의회팀 입법조사관 / 02-6788-4534 / jgkim123@nars.go.kr

심 성 은 _ 정치행정조사실 / 외교안보팀 입법조사관 / 02-6788-4529 / shimsungeun@nars.go.kr



4 _ 국회입법조사처

정상궤도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

다.5)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도 미중관계와 

관련하여 “누가 되든지 간에 결국 미국 내정이니까 

우리는 지켜보고 있다”고 발언하며, “앞으로 중미관

계는 대화를 통해 서로 세계 평화를 위해, 세계 번영을 

위해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6)

그동안 중국 언론 매체는 미국의 대선 과정에 대해 

상세한 논평을 내고 있지 않았다. 다만 중국 관영매체 

환구시보의 편집장 후시진(胡锡进)은 트위터를 통해 

대선 과정에서 보여 온 미국의 혼란은 미국 정치가 쇠

퇴하고 있음(The US is in degradation.)을 보여주

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7) 

중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경우 미국

이 아시아 지역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을 견제할 가능

성에 우려한 바 있다.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관계전문

가인 팡중잉(庞中英) 중국해양대학 교수는 미중 경쟁

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 추진했던 미국의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재추진을 통해 중국 봉쇄 전략이 전개될 가능성을 우

려하고 있다. 스인홍(时殷弘)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중관계는 상대적 안정

을 이룰 수는 있겠지만, 미국이 동맹을 더욱 강화해 

봉쇄와 고립으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

시한 바 있다.8) 

한편 상하이 푸단대 미국연구센터 신창(信强) 부주

임은 바이든의 당선으로 미･중 양국은 “숨고르기 기

간(喘息期)”을 가질 수 있으며, 적어도 그동안 훼손되

었던 상호 전략적 신뢰나 고위급 교류 회복의 돌파구

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를 위해서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견해도 덧

붙이고 있다. 중국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 세계발

전연구소 딩이판(丁一凡) 부소장도 바이든이 당선되

는 경우 중국과 경쟁 하면서도 협력할 가능성에 무게

5) 「外交部副部长：希望美方新一任总统和新一届政府与中方相向而行」， 

『中国青年报』，2020年11月5日. 

6) 「하이밍 "美 신정부, 협조적이고 안정적인 중미관계 기대"」, 『뉴스1』, 2020

년11월6일자.

7) “Hu Xijin”(최종 검색일: 2020.11.8.), 

<https://twitter.com/huxijin_gt/status/1323584459946381313>

8) 「时殷弘：拜登上台，对中美关系有何利弊？」， 『风向』， 2020年11月08日.

를 두며, 양국 간 고위급 대화를 재개할 수 있기를 기

대한 바 있다.9) 

3. 일본

11월 8일 스가(菅義偉) 총리는 트위터를 통해 조 

바이든(Joe Biden) 당선인에게 제46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의 승리를 축하하였다. 하지만,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이 불복 의사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당선인 확정이 지연되고 있어 현재까지 

일본 정부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다만, 11월 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스가 총리

는 미일동맹은 일본의 외교 및 안전보장의 기축이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 자유의 

기반으로서 계속해서 미국과 긴밀히 연계해 갈 것임

을 강조하였다. 모테기(茂木敏充) 외무대신도 기자회

견에서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미일동맹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10) 

한편, 2016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당선시 아베(安倍

晋三) 전 총리는 당선 후 9일 만에 가장 먼저 미국을 

방문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한 바 있는데, 이번 

선거는 개표를 둘러싸고 혼란이 지속되는 만큼 조기 

방미를 추진하기보다는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식 즈음 스가 총리의 방미가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1)

요미우리 신문(読売新聞) 등　일본의 주요 언론은 

바이든 정권에서도 트럼프 시기와 마찬가지로 대중

경쟁 구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선거 과정

에서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 온 대 중국 

제재관세 및 보복전쟁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

였지만, 선거공약에서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서 미국의 노동자를 지킨다고 명기하고 있다. 나아가 

민주당 정책 강령에 중국에 대해 경제와 안보, 인권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기때문에, 

9) 白云怡, 李司坤, 「解局：拜登时代，中美关系将会去向何方？」, 『环球网』, 

2020年11月8日.

10) 外務省, “外務大臣会見記録”(최종검색일:2020.11.7.), <https://www.

mofa.go.jp/mofaj/press/kaiken/gaisho/index.html>

11) “初訪米の時期探る,バイデン氏なら就任後、「強固な関係」示す狙い,” 

「日本経済新聞」 2020年 11月 4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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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향후 미국이 대중정책에서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12)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와 유사한 국제협조노선을 취하여 트럼프 행

정부와 차이를 보이게 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특

히 기후변화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있

어, 파리협정 복귀를 선언하고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등 국내적 환경규제정비와 외교적 노력에 적극적으

로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지적재산권 등 무역문제에서는 엄격한 입장을 유지

하나, 기후변동 문제 등에 대해서는 유화노선을 취할 

것이라고도 전망되고 있다. 기타 바이든 집권 시 트럼

프가 탈퇴한 이란핵합의, WHO등 국제협력체제로의 

복귀가 예상되고 있다.　

이와는 별개로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

한 지지도 높았던 것에서 미루어 볼 때, 보호주의적 

통상 정책과 다자주의 틀을 경시하는 반세계화가 이

미 미국 내 뿌리내린 조류인 만큼 이를 어떻게 포용할 

것인가가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13)

일본 정부는 미국 대선 결과가 주일미군경비협상 

및 무역협상, 대중･대북정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보고, 대선 결과와 이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특

히 2021년 3월 현행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14)의 시

효가 만료되어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협상이 본격화

될 예정인 만큼 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

본 내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동맹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압박보다는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

이 높다고 보지만, 바이든 정권이 되어도 미군주둔경

비의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며, 미국의 대중전략

에 대한 역할 분담 요구도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

다.15) 아울러 바이든 당선인이 TPP에 대해 당초 추

12) “米国の選択：２０２０年大統領選　バイデン氏、環境重視･国際協調／

トランプ氏、減税強調･単独主義,” 「読売新聞」 2020年 10月19日

13) “危機と選挙、市場の警告,” 「日本経済新聞」 2020年 11月 5日 

14) 정식명칭은 「日本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相互協力及び安全保障

条約第六条に基づく施設及び区域並びに日本国における合衆国軍隊

の地位に関する協定第二十四条についての特別の措置に関する日本

国とアメリカ合衆国との間の協定」이다.

15) “米大統領選：米大統領選、政府が注視　トランプ氏勝利、米軍費負担増
の恐れ／バイデン氏勝利、政策転換に備え必要,” 「毎日新聞」 2020年 

진되고 있던 형태로는 복귀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한 

바 있어, 미국이 재협상 후 TPP 복귀 가능성이 있다

고 분석되나,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 당시

의 자유화 노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

로 보고 있다. 

또한, 일본 국내에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 

기후변화문제 등에 대한 대폭적인 정책 전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 대응이 지연되

어 온 일본 환경성을 중심으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

적이 제기되고 있다.

4. 러시아

러시아 정부가 바이든(Biden)의 대통령 당선 확정

에 대한 공식적인 논평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가

두마(하원) 국제관계위원장 레오니드 슬루츠키(Лео

нид Слуцкий)는 “바이든의 승리로 러시아에 대

한 미국의 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무의미해

졌다”고 말했다.16) 바이든도 이번 선거운동 중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미국의 최대 위협이라

며 러시아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러시아와 미국 간의 대표적인 현안들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로 중단된 러시아와 독

일을 연결하는 천연가스 해저가스관 건설사업 ‘노드 

스트롬-2(Северный поток-2)’를 재개하려고 

한다. 미국은 가스관 건설이 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종

속을 심화시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2

019년 「유럽에너지안보정화법」 (PEESCA) 제정을 통

해 가스관 건설을 중지시켰다. 최근에는 기존 법보다 

제재대상을 확대한 법안을 2021년「국방수권법」(Nat

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예산개정안으

로 제출한 상태이다. 제재 대상에는 해저가스관 건설

에 참여하는 100여개 기업뿐만 아니라 보험, 정비, 추

11月 4日

16) Слуцкий с читает, что с победой Байдена ожид

ать улучшений в подходе США к России не стои

т(최종 검색일: 2020.11.8.), <https://tass.ru/politika/9940765> 

17) Главный враг: Байден считает Россию наибол

ьшей угрозой для США(최종 검색일: 2020.11.7.), <https://

www.gazeta.ru/politics/2020/10/26_a_13333399.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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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설비 제공으로까지 확대되었다.18)

둘째, 2021년 2월 5일 종료를 앞둔 ‘신전략무기감

축협정(New START)’의 러시아 측 연장 요구에 대해 

미국이 전술핵무기(핵탄두)의 동결 없이는 연장할 수 

없다는 거부의사를 밝힌 이후 미･러 간 핵무기감축협

상은 난항에 빠졌다.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은 핵군비 

경쟁을 막는 유일한 안전장치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물론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그동

안 핵무기 감축의 당위성을 역설해왔고, 대통령이 되

면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조건 없이 연장하겠다는 입

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협정 종료 시점인 2021년 2

월 5일까지 바이든 당선인에게 권력이양이 완결될 것

인지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19)

셋째, 탄화수소 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전면적 폐지

를 추진하는 바이든의 정책구상은 세계 최대의 탄화수

소 연료 수출국인 러시아의 이익과 충돌한다.20) 바이

든은 2035년까지 발전에서 나오는 탄소배출을 완전히 

제거한다는 계획이다.21) 그러나 러시아로서는 석유나 

천연가스와 같은 탄화수소자원이 자국의 에너지산업

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미국의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에 동의하기 어렵다. 

넷째, 2020년 8월에 발생한 러시아 야당정치인 알

렉세이 나발느이(Алексей Навальный)에 대

한 독살시도 사건은 그 배후로 푸틴대통령이 지목되

면서 미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대러 제재법안을 재논

의하게 하는 빌미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22) 일명 

「지옥의 제재」(санкции из ада )로 불리는 「크

렘린공격으로부터의 미국안보 수호법」(DASKA)은 러

18) США расширили санкции против Северного по

тока-2(최종 검색일: 2020.11.7.), <https://www.kommersant.ru

/doc/4539631>

19) Эксперты рассказали об отношениях России 

и США в случае победы Байдена(최종 검색일: 2020.11.9.), 

<https://ria.ru/20201105/vybory-1583194160.html>

20) Какой Америка проснется завтра? Чем отлич

аются экономические программы Трампа и Ба

йдена(최종 검색일: 2020.11.9.), <https://www.youtube.com/

watch?v=dJ65kwY72pY>

21) Что сделает Байден с энергетической индус

трией США(최종 검색일: 2020.11.9.),<https://teknoblog.ru/20

20/11/08/108472>

22) Эксперты оценили перспективы новых санкц

ий США против России(최종 검색일: 2020.11.7.),<https://

www.rbc.ru/politics/11/09/2020/5f58a1049a7947599cd0559e>

시아와 러시아의 신규 부채, 은행, 에너지기업, 푸틴

대통령을 위한 불법․부정부패 행위를 지원하는 정치

인, 재벌 및 그 가족을 제재대상으로 한다.

5. 영국 

보리스 존슨(Boris Johnson) 영국 총리는 바이든 

당선 확정 후 “미국은 가장 중요한 동맹국이다. 기후

변화와 무역, 안보를 최우선으로 협력하자”는 메시지

를 보냈다. 그러나 영국의 입장은 프랑스 및 독일과 

차이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선, 바이든 당선자는 존슨 총리에 대해 트럼프 대

통령의 “육체적･정신적 복제인간”이라고 하는 등 부

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23) 존슨 총리 역시 트럼프 대

통령과 특별한 친분을 쌓아왔기 때문에 바이든 당선

자 진영과는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다.

영국과 미국 간 현안과 향후 양자관계는 다음과 같

이 전망되고 있다. 첫째, 영국은 포스트-브렉시트 시

대24)를 준비하기 위해 미국과 FTA를 협상 중이다. 

FTA는 2021년 여름 즈음 체결될 것으로 예상되었으

나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으로 인해 협상이 지연되는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25)

둘째,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은 EU와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바이든 당선은 영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 있다. 영국은 유리한 협상을 

위해 1998년 조인된 굿 프라이데이 협정26)을 파기

할 수 있다고 EU를 협박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영국의 EU 탈퇴 반대를 표명했던 바이든 당선자와 

미국 민주당은 영국의 굿 프라이데이 협정 준수를 압

박하며 존슨 총리가 이를 파기할 경우 미국과의 FTA

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영국을 압박하고 있다.27) 

셋째, 영국과 미국 동맹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도 제

기되고 있다. 존슨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친밀한 

23) “Boris Johnson to Stress Common Policy Interests with Joe 

Biden”, Financial Times, 2020.11.7.

24) 2020년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기간이 종료되며, EU를 통해 무역 등을 

실행해온 영국은 EU 및 다른 국가와의 무역 관계 등을 새로 도모하고 있다. 

25) John Ryan, “UK-US Trade Deal Could Be Blocked by Biden 

Presidency and Congress”, King’s College, 2020.10.21.

26) 1960년대 말 이후 지속된 북아일랜드 내 구교와 신교 간의 유혈 분쟁을 종

료한 협정으로 선거제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7) “Biden and Pelosi Warn UK over Risking Good Friday Agreement”, 

The Guardian, 20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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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영국과 미국 간 동맹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다

는 주장이 있으나, 이에 대해 존슨 총리는 부인하고 

있다.28) 

6. 프랑스

마크롱(Emmanuel Macron) 프랑스 대통령은 바

이든 당선자에게 축하 메시지와 함께 “극복해야 할 

현안이 많다. 함께 일합시다”라고 첨언했다. 트럼프 

집권 이후 유럽과 미국이 무역 분쟁과 기후협정 등과 

관련해 갈등을 겪었기 때문에 협력 체계를 복원하자

는 의미로 평가될 수 있다. 

양국 간 현안해결과 향후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전망

되고 있다. 첫째, 양국이 환경･기후 정책에 대해 협력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7년 6월 1일 트럼프 대

통령이 파리협정 탈퇴를 결정하자, 독일과 EU의 환

경･기후 정책을 주도한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바이든 당선자는 환

경･에너지 정책에 큰 관심을 보이며 취임식 직후 파

리협정(Paris Agreement)29)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30) 

둘째, 유럽과 미국의 무역 분쟁은 다소 완화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유럽산 알루

미늄, 치즈 등에 10~25% 관세를 부과했으며, EU도 

미국산 철강, 농산품 등에 보복관세를 적용했다. 바이

든 당선자는 “인위적인 무역전쟁”을 끝내겠다고 했지

만, 농업 분야의 무역불균형은 조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계가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수 있

다는 의견도 있다.31)

셋째, 미국이 다시 이란 핵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기

에도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32) 프랑스 

등 유럽은 이란 핵 협상에 적극적이었으며 협정체결 

28) “Johnson Denies His Trump Ties Weaken UK-US Bond under 

Biden”, ABC News, 2020.11.8.

29) 파리기후협정은 전 세계 197개국이 참여한 국제 협약으로 2016년 11월 

4일 발효되었다. 목표는 2025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는 것이다. 

30) “Joe Biden Vows to Rejoin the Paris Climate Deal on First Day of 

Office if Elected”, CBS News, 2020.11.5. 

31) “Élu, Joe Biden poursuivra-t-il la guerre commerciale contre 

l'Europe?”, IFRI, 2020.10.21.

32) “Dealing with Trump Presidency Nemesis Iran Won't be 'Quick, 

Easy' for Biden”, Reuters, 2020.11.8.

이후 이란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 하지만 미국

과 이란 모두 확실한 개선이나 합의 없이는 새로운 협

정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 

7. 독일

2020년 11월 7일 바이든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독일 정치권은 양국관계의 실질적 개선에 대한 희망을 

강하게 피력했다. 연방대통령 쉬타인마이어(Frank-

Walter Steinmeier)는 “불안정한 세계정세 속에서 

바이든의 당선은 신뢰와 이성, 부단한 해법 모색을 바

라는 염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고, 메르켈(Angel

a Merkel) 총리는 “양국이 현재의 커다란 도전을 극복

하기 위해서는 우호협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점을 강

조했다.33) 

독일은 현재의 독미관계가 ‘74년 동맹역사’에서 최

악이라는 평가를 내린다. 지난 4년간 트럼프는 주독미

군 철수, 나토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같은 비상식

적 정책 추진으로 양국 간 신뢰가 무너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가 독일에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독일연방정부 미국조정

관 바이어(Peter Beyer)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 천연가스 해저송유관 ‘노드 스트림-2’ 완공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독일의 손실

은 불가피할 수 있다. 

또한 미중 간 첨단과학기술전쟁(tech war)이 격화

되는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는 텔레콤(Telekom)이나 

라이카(Leica)와 같은 독일 기업이 중국기업들과 5세

대 모바일네트워크 구축에 협력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제재도 불사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처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도 미국의 이익을 우선

하는 기조는 유지될 것이므로 트럼프가 계획한 주독미

군 철수도 실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

다.34)

33) Erleichterung in Deutschland nach Bidens Sieg bei US-Wahl(최

종 검색일: 2020.11.7.), <https://www.welt.de/newsticker>

34) Falls Joe Biden gewinnt: Ist dann alles gut für Deutschland?(최종 
검색일: 2020.11.7.), <https://daserste.ndr.de/panorama/archiv/
2020/Wuerde-Biden-gewinnen-Alles-gut-fuer-Deutschland,
biden11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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